 조선통신사와 시즈오카 –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를 향하여’第14回静岡韓国語スピーチ大会
暗誦部門_課題原稿
文字数（スペースを含めない）_583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단 두 시간, 정말 가까운 이웃이지요.

그런데 왜 먼 나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사이가 멀다’고 말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오랫동안 그렇게 멀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속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도시대에 조선과 일본을 오간 ‘조선통신사’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공은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16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약 200년 동안 12차례나
통신사가 한양과 에도를 오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학자와 예술가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단이었지요.
최대 500명에 달하는 긴 행렬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긴 여정속에서 중요한 거점 중 하나가 ‘시즈오카’였습니다.
놀랍게도 시즈오카현에는 통신사들이 남긴 편액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붓과 글로써 국경을 넘어 우정을 나눈 것입니다.
세이켄지와 호타이지를 방문하면,
시즈오카가 평화의 무대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시즈오카시는
통신사의 출발지였던 부산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선통신사 강연회를 열며,
선조들의 ‘신의’를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과 일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평화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2025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시즈오카현지방본부 
朝鮮通信使と静岡-『近くて、もっと近い国』へ【参考】課題原稿　和訳


皆さん、こんにちは。
皆さん、韓国では昔から日本のことを「近くて遠い国」と呼んできたそうです。
ソウルから東京までは飛行機でたった二時間。本当に近い隣の国です。

それなのに、なぜ「遠い国」なのでしょうか。
人と人の関係でも、仲が悪い時に「距離がある」と言います。
日本と韓国の関係も、長い間そのように遠い関係でした。

しかし、歴史の中には私たちが見習うべき美しい物語があります。
それは、江戸時代に朝鮮と日本を行き来した「朝鮮通信使」です。

徳川家康公は、朝鮮との国交回復を望みました。
そして1607年の第1回を始まりに、約200年間で12回も
通信使が漢陽（ソウル）と江戸を往復しました。

彼らは単なる外交使節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学者や芸術家で構成された文化交流団だったのです。
最大で500人にも及ぶ行列は、
当時の人々にとって大きな見ものだったことでしょう。

その長い旅の中で、重要な拠点の一つが 静岡でした。
驚くことに、静岡県には通信使が残した 扁額（へんがく）が
日本で最も多く残っています。
筆と文字を通して国境を越え、友情を交わしたのです。
清見寺や宝泰寺を訪れると、
静岡が平和の舞台であったこと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して現代の静岡市も、
通信使の出発地であった釜山と活発な交流を続けています。
毎年朝鮮通信使講演会を開き、
先人たちの「信義」を受け継いでいるのです。

「近くて、もっと近い国」韓国と日本。
お互いを理解し、尊重する心で、
これからも平和を築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5 在日本大韓民国民団静岡県地方本部　作成
